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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가족 대상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 델파이 조사 연구이다. 3D 콘텐

츠를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 혹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

기 위한 델파이 분석에, 미숙아 및 전문가 집단 14명(1차)과 113명(2차)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델파이

집단에서 수집된 반응들의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영역(AR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가치(장점), AR 기반 프로

그램 도입과 적용 시 고려할 점, AR 기반 전인적 e케어 프로그램 도입 시 요구와 전략적 방안, 입원 초기부

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이 분류되었으며, 총 57문항이 도출되었다. 입

원 초기부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요구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 경우 신생

아 케어의 반복적 체험 훈련 통한 부모 교육, 아기 본연의 독특하고 고유한 캐릭터나 습관 및 특성 관련 정

보 공유, 발달을 돕는 양육 또는 놀이 교육, 가족 요구 기반 특수 간호 기술 훈련 등의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건강한 부모역할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지지, 부모-아기 간 단절 최

소화, 미숙아 발달 관련 정보 및 양육 또는 놀이 정보 공유 , 부모-아기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으로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델파이 평가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89~.94로 높았고, 타당도와 문항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숙아

와 가족을 위한 AR 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프로그램의 임상적, 기술

적, 사용적 가치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교수매체로서 부모와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3D 콘텐츠 우선순위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획 및 설계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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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조기 출산부터 NICU 입원은 영아와 분리로 애착 형성 초기 민감기 

상실, 가족 위기를 야기하는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부모는 

자녀의 건강 취약성과 생존 불확실성, 낯선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압도당한다[1]. 퇴원을 학수고대하더라도 병원-가

정 이행 시기는 부모 역할로 이행을 겪으면서 두려움, 양육 부담, 

책임감과 부모 역할 자신감 부족 등으로 전환 위기를 겪게 된다[2]. 

조산이 예상되는 고위험 산모 가족을 대상으로 산전부터 치료적 

관계 수립이 필요하고, 자녀의 NICU 입원 초기부터 가족의 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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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고려한 조기 개입은 미숙아의 뇌 발달과 행동 측면, 모아 

관계 측면에서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5]. 

포스트코로나19 시대, Untact 사회 가속화로 범국민은 일상 속에서 

스마트 IT 기기와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3D 기반의 

서비스체험, 커뮤니케이션 등에 익숙해지고 있다.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은 현실세계를 활용하여 가상 정보 및 요소를 

삽입한 사용자 친화적 영상 기술로,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보

다 몰입감과 실재감을 높여 고비용 및 고위험 경험이 따르거나, 지속적 

실습과 체험이 동반되는 학습에 적용하기 유용하다[6]. 증강현실 

관련 교육 연구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비교적 연구 

활성화가 안 된 분야이며 국내외 NICU 미숙아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

램에 증강 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중재는 희박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미숙아와 가족을 위해 VR/AR을 활용한 맞춤형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낯선 NICU 환경 속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제한적 면회시간 외에도 부모 교육 훈련을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와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AR 기반 맞춤형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프로그램 

핵심 구성요소 혹은 교육 콘텐츠를 도출하고, 요구분석을 통해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하는 단계별지지 케어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방향성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연구방법

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가족을 위한 증강현

실 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 혹은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

고, 이에 대한 집단적 합의를 도출한 델파이 조사 연구이다.

1.2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FEUIRB-20210405-01-3)을 받고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사전 설명 자료를 구체화하고, 2단계에서는 2차 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1차 라운드는 2021년 4월 23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숙아 부모 2명 포함 14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대면·비

대면 회의 혹은 인터뷰,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 2차 라운드

는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고, 1차 라운드의 

의견을 범주화, 구조화한 문항을 바탕으로 48명의 미숙아 부모와 

65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하였다. 델파이 분석을 

위한 1차 조사 결과는 NICU에 입원한 미숙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VR/AR기반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응답을 의미 단위로 내용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문항으로 실시된 2차 조사의 

결과는 전체 응답자, 전문가 패널, 미숙아 부모 집단 각각에서 문항별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전문가 패널과 미숙아 부모 간의 문항별 응답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AR 

기반 3D 콘텐츠 개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서, 현재 현장에서의 

관련 주제 문항의 실현정도와 미래 기대 정도 간의 통계적 차이는 

t-검정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Borich(1980)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의 자료 정리 및 통계 분석은 R program 4.0.3을 

사용하였다.

Fig. 1. Process Flow of the Need Analysis

III. Results

각 델파이집단에서 수집된 반응들의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영역(AR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가치(장점), AR 기반 프로그램 도입과 적용 

시 고려할 점, AR 기반 전인적 e케어 프로그램 도입 시 요구와 

전략적 방안, 입원 초기부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이 분류되었으며, 총 57문항이 도출되었다. 

먼저, AR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는 

전문가가 부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특수 간호기술 

연습’, ‘가정용 의료기기 교육 보조’, ‘가족지지’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AR 기반 프로그램 도입과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내용 타당성 검증’, ‘실제 아기 모습과 3D 디지털 아기 

외모 간 괴리 감소’, ‘시뮬레이션 교육 목표와 내용, 성과 설정’, 

’보호자-의료진 간 소통 및 상황 공유‘ 등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패널의 경우 AR 기반 전인적 e케어 프로그램 도입 시 전략적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 케어 돌봄 서비스 제공 위한 수익모델 인프라 

구축‘,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 적용 가능성‘, ’핫라인 인력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입원 초기부터 퇴원 전 단계별 지지케어 위한 3D 콘텐츠 개발 

요구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 경우 신생아 케어의 반복적 

체험 훈련 통한 부모 교육, 아기 본연의 독특하고 고유한 캐릭터나 

습관 및 특성 관련 정보 공유, 발달을 돕는 양육 또는 놀이 교육, 

가족 요구 기반 특수 간호 기술 훈련 등의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건강한 부모역할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

적지지, 부모-아기 간 단절 최소화, 미숙아 발달 관련 정보 및 양육 

또는 놀이 정보 공유 , 부모-아기 상호작용 기회 제공 등으로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델파이 평가문항의 내적일관

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89~.94로 높았고, 타당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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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Results of the Locus for Focus

Fig. 3. Summary of the Need Analysis

IV. 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숙아와 가족을 위한 AR 기반 

맞춤형지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프로그램의 

임상적, 기술적, 사용적 가치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교수매체로서 

부모와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3D 콘텐츠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획 및 설계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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